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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요인을 알고자 함이다. 2016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소재 6개 고등학교 3학년 총 145명이 자기기입식 설문을 작성한 조사연구이다. 

설문은 교사와의 관계, 보건교사와의 관계, 간호관련 학교경험, 경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부모와의 관계, 진로선택

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을 포함한다.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보건교사와 관계가 긍정적이고, 학교 안팎에서 간호 관련 진로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진로 관련 수업,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 간호대학 지원

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 및 인재유치를 

위한 홍보 방안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주제어 : 융합, 고등학생, 간호전공 선택, 간호, 진로선택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career choice in high school 

seniors and to utilize the data to guide their career selection. From July 2, 2016 to August 2, 2016, a total 

of 145 high school seniors from six different high schools in Daejeon and Chungcheong area participated 

the stud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version program. It was shown that the participants who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school nurse, or those who had experience in nursing-related career activities inside or outside the 

school, or participants who had career-related classes, expert counseling,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 

school were interested in applying to nursing school.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omoting career education programs attracting talent from high school seniors who are interested in 

applying nurs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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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등학생 시절은 자신의 미래 인생을 설계하며 진로

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인생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

한 시기이다[1]. 진로선택의 결과에 의해 개인의 능력 발

휘 여부, 인간 관계유형, 사회적 지위, 가치관 및 태도, 정

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관계 등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

향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2]. 따라서, 진로교육은 학생 개

인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고 올바르

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

대하는 것으로 학생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주체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즉,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은 물론 국가 입장의 인

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이러한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

여 정부에서는 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와 직업’ 이라는 교

과목을 신설하였다[4]. 이런 현실에도 오늘날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

학진학만을 목표로 지식중심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또

한 진로발달은 정신 · 신체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 및 양상에 대한 준비도와 직업행동

을 발달시켜 나가는 방법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

문에[5,6] 진로선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내외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진로

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개인의 진로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성별, 민족 

등 개인변인과 사회적 지지나 장벽 등 사회변인이 중요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 다른 선행연구

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생의 희망 전공에 관한 결정 여

부에는 성별, 아버지의 직업, 자아정체감, 가정 내 진로관

련 대화활동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인지하고 있

는 진로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가정 

내 진로지도 자아정체감, 학교의 진로지도 순으로 영향

을 주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 습득에 

있어서 학교 등 공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가정을 비롯한 

개인적 자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7]. 

청소년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개

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

기와 인지 차원 및 행동 절차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혹은 신념이 강조되는데[8] 이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 요인 즉, 부모의 양육행동, 

소득 및 학력 등이, 학교 요인으로는 학생의 교우 관계, 

성적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들은 진로선택에 밀접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

학생의 입장에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각

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 대학의 간호학과에서는 양질의 간호교육과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

서 요구되는 전문화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교육 과정에 학생의 많

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고등학생들이 간호

전공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에 진

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준비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

들이 인지하는 학과에 대한 생각과 개인의 성장 관점에

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10] 진로선택의 과정이 학생 개

인적인 환경 적응 및 내적 성장과 여러 환경적인 측면에

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때 간호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과정과 동기를 올바르

게 이해하여 진로교육 수행과 신입생을 준비하는 활동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을 선

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우수한 간호인재 확보를 위한 진로지도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간호대학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등학생의 간호대학 선

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오석영[11]과 손은정과 우예자[12]의 도구를 수정 보

완한 총 22문항 척도이며, 교사와의 관계, 보건교사와의 

관계, 간호관련 학교경험, 경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부

모와의 관계, 진로선택과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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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연구 대상은 대전 충청지역 소재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G*power 3.1.2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하

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23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총 150명이 연구에 참여하고 설문 내용이 불

충분한 5명을 제외한 최종 연구 대상자는 총 145명이었

다. 자료수집은 2016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연구자

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학교장과 지도교사의 허

락 받은 뒤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

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한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

성하였으며 설문 완료 후 소정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진로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성별은 여학생이 120명(82.8%), 아버지 직업은 

생산직이 56명(38.6%), 학력은 고졸이 69명(47.6%)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중상 등급이 69명

(47.6%)이 대부분이었다.(Table 1).

3.2 대상자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사관

계는 3점 만점에 평균 2.56±0.84점이었고, 보건교사는 2

점 만점에 평균 1.44± 0.82점, 학교진로 6점 만점에 평균 

5.19± 1.25점, 부모관계 15점 만점에 평균 6.01± 3.65점, 

가족진로 20점 만점에 평균 8.74± 4.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5)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5(17.2%)

Female 120(82.8%)

Occupation 
of Father 

Administrative  45(31.0%)

Sales 42(29.0%)

Production 56(38.6%)

Government Employee 2(1.4%)

Education 
Level of 

Father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7(4.8%)

High school graduate 69(47.6%)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62(42.8%)

Graduate school 7(4.8%)

Occupation 
of Mother 

Unemployed 35(24.2%)

Administrative  21(14.5%)

Sales 15(10.3%)

Production 7(4.8%)

Business (private 
business) 

20(13.8%)

Government Employee 3(2.1%)

Teacher 8(5.5%)

Doctor 17(11.7%)

Other 19(13.1%)

Education 
Level of 

Mother 

Elementary/Middle school 
graduate 

14(9.6%)

High school graduate 69(47.6%)

Bachelor (including 
community college) 

55(38.0%)

Graduate school 7(4.8%)

Academic 
¹⁾GPA﹢ 

Exceedingly above the 
average 

7(4.8%)

Slight above the average 69(47.6%)

average 55(38.0%)

Exceedingly below the 
average

7(4.8%)

below 7(4.8%)

¹⁾GPA: Grade point average

<Table 2> The degree of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choice of participants (N=145)

Variables M ean±S D Range 

Relationship with teacher 2.56± 0.84 0∼3

Relationship with school 
nurse 

1.44± 0.82 0∼2

Experience in nursing-related 
career activities in school 

5.19± 1.25 0∼6

Empirical factor 1.47± 0.74 0∼2

Social factor 1.97± 0.14 0∼2

Relationship with parents 6.01± 3.65 0∼15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8.74± 4.54 0∼20

3.3 대상자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

고등학생은 보건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보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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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경우, 학교 

안과 밖에서 간호 관련 특별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교에서 진로관련 수업,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었던 경우에 고등학생들은 간호

대학으로의 진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Factors affecting career selection of participants  

                      (N=145) 

Variables r p

Relationship with 
teacher

.224 .007

 Relationship with 
school nurse 

.287 <.001

Experience in 
nursing-related 

career activities in 
school 

.432 <.001

Empirical factor .318 <.001

Social factor .016 .848

Relationship with 
parents 

.096 .252

Experience in 
career counseling 

with family 
.095 .253

3.4 대상자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2.72, p<.001),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학교 내 진로경험(β=0.335), 경험적 요인(β=0.220), 

보건교사와의 관계(β=0.156), 교사와의 관계(β=0.0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대상자의 진로선택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은 24.6%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for career selection of participants  

(N=145)

Variables B SE β t p A d j R² F p

Relationship 
with teacher 

2.512 0.060 0.033 0.417 0.677

.246 12.72 <.001

Relationship 
with school 

nurse 
0.122 0.060 0.156 2.050 0.042

Empirical 
factor 

0.190 0.066 0.220 2.890 0.004

Experience in 
nursing-related 

career 
activities in 

school 

0.172 0.040 0.335 4.256 0.000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간호대학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관

계 15점 만점에 평균 6.01± 3.65점, 가족진로 20점 만점에 

평균 8.74± 4.54점으로 고등학생들의 진학문제 대한 의논

과 결정에 있어 ‘부모’ 가 가장 큰 것으로[13] 여전히 부모

들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자녀의 능력과 자질을 조기 

파악하여 그들이 직업선택에 직,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보건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을 경우와 학교에서 

진로관련 수업과 전문가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었던 경

우에는 간호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생과 학습을 위한 관계

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

할 또한 수행하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는 교사는 학

생들이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간호학과

를 선택하기 위한 진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 별 개별지도

를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통한 학교상담 및 교육은 

학생의 발달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

결하며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적응을 위해 조력하는 

기능체제가 될 것이다[14]. 

그러나 실제 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 관련 정

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15] 있어 학생들의 진로 정보 

제공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과에서 고등학교 대상의 입학자원을 유

치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사들의 진로정보 기초자료 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학교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모색되어 효과를 검증하

는 추후 연구들이 실무적인 제안을 제공할 경우 타 학교

에서도 반복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짧은 시간

에 형성되기보다는 여러 경위를 통해 장기적으로 누적되

어 오므로[16] 성인기보다 청소년 학생,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간호사로서의 자존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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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진

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간호사 이미지

를 올바르게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무엇이 될지 고려되어야 한다[17]. 대학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존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18] 각 학교마다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간호학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우수학생 

유치 전략은 궁극적으로 간호 전문직 발전에도 큰 기여

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간

호학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학교 내 진로경험, 경험적 요인, 보건교사와

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나 진로교육 프로그

램 개발과 진행에 고려되어야 할 영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진로경험 프로그램의 방법은 교육 수요자이

며 주체인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경험적, 체험 형태 

구성이 효과적이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체 

생활을 반영하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을 돕는 데 기

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재직 중인 

보건교사는 최 일선에서 고등학생들의 간호 관련 진로선

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보건교사 

중심으로 고등학교 안팎의 간호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활

성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간호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할 필

요가 있겠다. 또한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학의 간호

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함께 노력하여 고등학생들이 실

제 진로 선택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한 개인

의 진로선택은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환경과 개인, 대학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만들어가는 성

장 교육임을 인지하고 우수한 간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와 보건교사, 

진로지도 교사를 중점으로 한 간호직에 대한 정보제공 

전략을 관한 연구를 더불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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